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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피바

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오는 1월 28일(화) 오후 1시부터 2

시 30분까지 5월 유길준관의 재개관을 앞두

고 한국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한 온라인 포

럼을 개최한다. "용기, 외교, 그리고 우정: 한

국 예술과 문화를 기념하는 대화"라는 제목

아래, 한국 문화의 가치와 이를 통한 외교적

관계와 우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김재휘 주보스턴 총영사와 도미닉

팡갈로(Dominick Pangallo) 매사추세츠주

샐럼 시장이 공동 주최하며, WBZ 뉴스 앵

커 티파니 찬(Tiffany Chan)이 진행을 맡는

다.

초청 연사로는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의

CEO 린다 로스코 하티건(Lynda Roscoe

Hartigan),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재단 회

장 자시 크래프트(Josh

유길준관 재개관 기념, 한국
예술·문화 대화의 장 열린다

최소 영주권자여야 출생 자녀 시민권? 2월 시행 여부 보스톤 법원 손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한 한사람이 시

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출생만

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미국 시민권

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 1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

프의 행정명령은 이를 새롭게 해석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와 “합법적으로 임시비자

를 소지한 사람의 자녀”의 신분은 “해당 관

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과 더불어 출생지 시민권을 폐지를 포함한 1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보스톤 연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시 2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최종 결론은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 위헌이지만 결과 쉽게 예측 불가

▶▶13면으로 계속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1월 28일 온라인 문화 포럼 개최
보스톤 시장출마 예정 자시 크래프트, 에드워드 플린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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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즐기는 보스턴 미술관 설날 행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

원기자=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이하 MFA)은 오는 1월

30일 목요일에 음력 설날을 기념하

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설날

잔치에서는 MFA가 소장한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미술품과 아시아 나

라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설날 행사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

지 진행되며, 일인당 최소 $5 이상의

자유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

장권으로 이 날의 특별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시 관

람도 가능하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는 2014

년부터 이 행사를 꾸준히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관람객

들의 주목을 받았던 <세배 시연과 한

복 입어보기>는 올해에도 오후 6시

와 7시에 갤러리 250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세배 시연 후 6시30분 경에는

박찬희씨가 이끄는 보스턴 한국 전

통 무용단의 장고춤과 부채춤도 공

연된다.

또한 아쟁 연주자인 김유나씨를

중심으로 한 앙상블 <깊은 Gipeun>

의 전통음악 공연이 7시 30분부터 샤

피로 패밀리 코트야드에서 열린다.

MFA 디렉터인 이희정 씨의 설명으

로 조선시대의 달 항아리에 대해 알

아보는 <스포트라이트 토크: 달 항

아리 Moon Jar>가 오후 7시15분(한

국어)과 8시(영어)에 갤러리 179에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종이 공예, 베트남 무예

시범과 무용 공연, 중국 차에 대한 강

의와 중국 여성 무용단의 사자 춤 공

연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설날 전통

과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웹사이트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행

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따뜻한 행

사가 될 것이다. 한국 문화가 계속 널

리 알려지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

도록 한인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

고 주변에 광고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행사 정보>

보스턴 미술관 설날 행사 (Lunar

New Year Special Event)

장 소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

Boston, MA)

행사 일시: 1월 30일(목) 오후 5시

-10시

상 세  정 보 :

https://www.mfa.org/event/spe-

cia l-event/ lunar-new-

year?event=3265

주의 사항: 모든 가방은 검사를 받

게 되며 백팩, 큰 사이즈의 가방, 액

체류(손 소독제, 선스크린, 외부 음

식과 음료 포함)는 반입할 수 없다 (

약품이나 종교적 필요에 의한 것은

제외). 가로 11인치, 세로 15인치보다

크기가 큰 가방은 코트 룸에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H 마트, 설맞이 빨간 봉투 증정 이벤트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 마트가 다가오는 을사년 설

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

다. H 마트는 1월 21일부터 설맞

이 빨간 봉투 세트를 고객들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H 마트 스마트카

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30 이

상 구매 시 빨간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봉투는 한

정 수량으로 준비되었으며, 선착

순으로 증정된다.

H 마트 관계자는 “아시안 고

객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며 “2025 설맞이 빨간 봉투는 전

통 가구와 동양적인 색감에서 영

감을 받아 섬세하게 디자인됐다.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빨간 봉

투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빨간 봉투는 중국과 한국 등 아

시아 지역에서 행운과 복을 나누

는 전통에서 유래했다. 특히 설날

, 결혼식 등 축하의 자리에 사용

되며, 안에 금전이나 작은 선물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관습이다. 이

번 이벤트는 고객들이 아시아 전

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설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

로 평가된다.

자세한 문의는 벌링턴점(781-

221-4570) 또는 캠브리지점(857-

209-2747)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카드 회원 대상 $30 이상 구매 시 선착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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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신년 교례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

장 최진민)는 지난 1월 11일 토요일,

폭설 속에서도 벌링턴의 세븐 스프

링스 클럽하우스(Seven Springs

Clubhouse)에서 신년 교례회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친목을 다

지고, 장학 사업과 2025년 주요 계획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노동완 동문의 사회로 시

작됐으며, 환영사와 교가 제창으로

첫 순서를 열었다. 이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

하는 동영상 상영, 새로운 참석자 소

개, 미주 동창회장(이상강)의 축사

대독,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1

부 순서를 마친 뒤에는 한식 뷔페가

제공됐다. 잡채, 불고기 무침 등 정갈

한 메뉴와 과일, 인절미 등 별미가 참

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문

들은 점심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안

부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

다.

점심 후 2부 행사에서는 동창회와

장학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고(故) 이재신 동문의 가족이

행사에 초대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재신 동문

의 부인과 큰딸 수잔은 장학사업을

위해 7만 8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여

기에 동창회가 보유한 2만 8천 달러

를 합쳐 총 10만 달러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이번 기금 마련은 뉴잉글

랜드 동창회의 장학사업이 지속 가

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광수 장학위원장은 동문들의

장학사업 참여를 독려하며, 관악회

의 명분, 실리, 재미를 통해 더 많은

동문이 동창회와 장학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장학위원회의 변화도 있었다. 이

헌구 장학위원이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로 보스톤을 떠나게 되면서 장

학사업 위원회에서는 송영철, 오성

환, 윤서우 동문을 새로운 장학위원

으로 영입했다. 장학금 지급은 지원

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높은 경

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42명의 지원자 중 10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장학사업의 지속성을 위

해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김병국 동문은 피바디 에섹

스 박물관(PEM, Peabody Essex

Museum)의 한국 유물 전시를 소개

하며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

했다. 피바디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

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로, 최초로

한국 유물을 수집한 기관으로도 알

려져 있다. 유길준 유품을 비롯해 조

선 시대 복식, 회화, 공예품, 현대 작

품까지 다양한 한국 유물을 소장하

고 있다. 김 동문은  “특히 오는 5월

15일, 한국관 재개관을 앞두고 있으

므로 동문들의 후원과 방문을 기대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서는 동창회, 관악회, 산우

회, 장학위원회 등 주요 활동에 대한

2024년 회고와 2025년 계획이 발표됐

다. 2024년에는 신년회, 포럼, 정기총

회를 겸한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지

난해 6월 야유회에는 서울대병원 교

수와 장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교

류의 장을 이뤘다. 2025년에는 6월 정

기총회와 야유회, 월 1회 산행 등 동

문 간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

이다. 

한편, 관악회 카카오톡방에는 약

280명의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

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 모임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는 양나래 동문의 신년 축하

영상 메시지와 함께 새해 건강과 다

음 만남을 기약하며 마무리됐다. 동

문들은 새롭게 다짐한 목표와 따뜻

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추가 문의

피바디 박물관 관련 문의: 김병국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회장 (byung-

gkim@gmail.com)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kskim@mclean.harvard.edu)

동창회, 산악회: 회장 최진민 (jin-

choi52@gmail.com)

관 악 회 : 회 장  정 해 원

(emilo83@gmail.com) 

장학금 기금 10만 달러 조성… 피바디 박물관 한국관 재개관 후원 독려
새해 인사와 더불어 장학사업 기금 마련의 의미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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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한인 유학생들의 특별한 만남, MIT x
Harvard Gala 2025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대학원 한인학생회

(KGSA)와 Harvard 한인학생

회(HGKS)가 공동으로 주최하

는 제12회 MIT x Harvard Gala

2025가 오는 2월 8일 토요일 저녁

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보스턴

지역 한인 대학원생, 포스트닥

연구원, 그리고 동문들이 한자

리에 모여 네트워킹과 교류를 도

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

행사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

지  MIT Media Lab 6층 (75

Amherst St, Cambridge, MA

02139)에서 진행된다. MIT x

Harvard Gala는 매년 많은 한

인 유학생들의 참여 속에 학문적

교류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인연

을 쌓는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티켓은 Early Bird와 Regular

두 단계로 나뉘어 판매된다.

Early Bird 티켓은 1월 13일 월요

일 오후 7시에 판매를 시작하며,

가격은 $55로 총 150장이 한정 판

매된다. Regular 티켓은 1월 17

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70로 230장이

준비된다. 티켓은 행사 웹사이

트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한 사

람당 한 장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

티켓 구매 시 주의할 점도 있

다. 구매한 티켓은 환불이나 취

소가 불가능하며, 구매 후 제공

되는 Google Form을 작성해야

만 행사 당일 입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참석자 명단 관리

와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

치다.

행사 당일에는 다양한 프로그

램이 마련된다. Cash Bar에서

음료와 주류가 제공되며, 간단

한 핑거푸드와 포토부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활동이 참석자

들을 기다린다. 특히 리셉션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

될 예정으로, 네트워킹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늦지 않게 도착

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이번 행사는 21세 이상

의 성인만 참여할 수 있다. 입장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원본을 지

참해야 한다. 또한, Cash Bar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현금을 준비해오는 것이 필요하

다.

MIT x Harvard Gala는 단순

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행사는 보스턴 지역 한인 커

뮤니티의 연대를 강화하고, 학

문적·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행사에 대한 추가 문의는 이메

일(2025-gala-tf@mit.edu)로 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디어필드 아카데미 린 성, 시카고
영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수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디어필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린 성(Lynn Sung, 11학

년) 학생이 2024년 시카고 영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Chicago International Violin Com-

petition)에서 수상했다. 

시카고 콩크루는 예선 과 결선을 걸쳐 1,2,3

위와 3명의 장려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으

며 린 성은 주니어 부분 장려상을 획득했다. 

성린은 한국에서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영

재원을 거쳐 2022년 디어필드 아카데미에 입

학했으며, 현재 줄리어드 예비학교에도 재학

중이다. 뉴욕과 디어필드를 왕복하며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에서 다양한 입상 경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국제 무

대에서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린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 및 필리

핀 빈민 아동을 위한 기부 연주회를 진행하며

음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MIT와 Harvard 한인 학생회가 주최하는 대표 네트워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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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매사추세츠에서 3대 호흡기 질환 급증 경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전역에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에

서도 플루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

면, 플루(Influenza), RSV(호흡기세

포융합바이러스), COVID-19로 인

한 응급실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현

재 RSV는 "높은 수준", 플루는 "매우

높은 수준", COVID-19는 "최소 수

준"의 활동량을 보이고 있다. CDC

는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가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하수도 바이러스

측정 데이터에서도 COVID-19,

RSV, 플루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CDC는 "감염된 사람

이 증상이 없더라도 폐수에 바이러

스를 배출할 수 있다"며 "폐수 수치

가 높다는 것은 감염이 증가하고 있

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비슷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CDC 데이

터에 따르면 COVID-19 활동이 대

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플루 활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

로 RSV 활동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CDC는 COVID-19

출현 이전보다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크게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상은 서로

유사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특정 증상이 질환을 구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로바이

러스는 오염된 음식, 물, 표면 등을

통해 전염되며 주요 증상은 구토, 설

사, 메스꺼움, 복통이다. 감기는 다양

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콧물, 기침

, 재채기, 인후통, 두통, 몸살, 미열 등

이 나타난다. 플루는 갑작스러운 고

열, 오한, 근육통 등이 특징이며,

COVID-19는 발열, 기침, 후각 및 미

각 상실 등이 동반될 수 있다. RSV

는 주로 어린이에게서 콧물, 천명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

한 손 씻기, 표면 소독,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다. CDC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N95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COVID-19, 플루,

RSV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노로바이러스와 감기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강 경신, 이 강원 두분을 애도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강원 회

장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

했습니다. 고인은 보스턴 지역

사회에서 오랜 세월 한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 보급에 헌신하

며,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한

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

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

문으로 활동하시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어 새해 1월 10일에는 보스

턴 지역사회의 원로인 강경신

회장께서 99세를 일기로 소천하

셨습니다. 강경신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아

끼지 않으셨고, 미 참전용사들

과 함께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여는 등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한반도

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이북

도민연합회 이사장으로 많은

노고를 쏟으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두 분의

천국 입성을 경건히 환송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성혁 목사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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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츠 구단주 아들, 자시 크래프트 보스턴 시장 출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의 아들 자시 크래

프트(Josh Craft)가 보스턴 시장 선

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보스턴

글로브가 21일 보도했다. 보스톤 글

로브는 크래프트와 가까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오는 2월 공

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

다.

그는 최근 재임 중 셋째 딸을 출산

하며 다양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

는 진보 성향의 미셸 우 현 시장과 경

쟁하게 된다. 이번 출마는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등 재

계 인사들이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최근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래프트는 보스턴 내 여러 자선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재단 대표

로서 크래프트 가문의 자선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역사적 민

권 단체인 동부매사추세츠어번리그

(Urban League of Eastern Massa-

chusetts)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

거 30년간 보이스 앤 걸스 클럽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보스턴의 12개 조

직에서 사장 또는 고위 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없지만 크래프트가

미셸 우 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

문은 1년 전부터 보스톤 정가에서 돌

고 있었다. 그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에 더 많이 관여했으며, 소셜미디어

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이 같

은 소문을 더욱 확산시켰다. 크래프

트는 28일 열리는 PEM 유기준관 재

개관 관련 한국의 예술 및 문화 포럼

에 연사로 출연, 한인사회에도 첫선

을 보이게 된다.

기존에 채스넛힐에 거주했으나,

2023년 10월 200만 달러를 주고 노스

엔드 지역에 새 콘도를 구입하면서

보스턴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주

소를 사용해 지난해 서폭지검장 선

거에서 케빈 헤이든 후보에게 기부

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보스턴 글로브는 크래프트가 막

대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임

중 다양한 정책과 이력을 쌓은 미셸

우 시장과의 선거전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보스턴

에서 현직 시장을 물리치는 일은 사

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미셸 우 시장은 199년 백인 남성 시장

시대를 끝낸 보스턴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자 첫 아시아계 시장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크래프트는 지난 3년간 미셸 우 시

장의 정책에 불만을 표해온 다양한

지역 주민 및 단체들과 연대하며 물

밑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우 시장은 여성 프로축구팀과

의 파트너십을 통해 화이트 스타디

움을 재건축하고, 시내 도로에 자전

거 도로를 조성하는 정책, 존 디 오브

라이언트 학교의 웨스트 락스베리

이전 시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크래프트는 보스턴 재계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미셸 우

시장은 상업용 건물 보유세를 인상

하고 주거용 개인 건물 보유세 부담

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계

와 갈등을 빚어왔다. 

미셸 우 시장은 탄탄한 시정을 이

끌어 왔다. 그녀는 임기 중 총기 사고

율의 급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근로자 지원 투자 등 주요 업적을 이

뤄왔다. 

보스턴 시장 선거는 미셸 우 시장

과 재계 간 대결 구도란 측면에서 높

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Kraft), 미들섹스 카운티 검사

매리언 라이언(Marian Ryan),

보스턴 시의회 전 의장 에드 플

린(Ed Flynn), 매사추세츠대학

평화 센터의 장진섭 박사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2월 보스톤 시장 선거 출

마설이 나돌고 있는 자시 크래

프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재

단 회장이 이번 포럼에 참여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행사는 줌(Zoom)을 통해 진

행되며, 참가신청은 관심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는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샐럼 시와 보스톤시 주요 관계

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야기 한

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의 저변의 기회를 확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 

https://us06web.zoom.us/we

binar/register/WN_xYk-

BlPEjSLeeEX4burH8fA#/regi

stration

bostonkorean@hotmail.com

유길준관 재개관 기념, 한국 예술·문화
대화의 장 열린다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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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폐지 맞서 매사추세츠 비롯 18개 주 소송 제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18개 주

검찰총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

정명령에 맞서 공동 소송을 제기했

다. 

매사추세츠에서 접수된 이번 소송

에서 검찰총장들은 해당 명령이 헌

법 14조 수정안에 명시된 기본 원칙

을 위반하며,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의 권한만으로 변경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송전이 끝날 때

까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안드레아 캠

벨은 1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불법이며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캠벨은

“헌법을 바꾸려면 정당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으

로 대체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불법적인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20일 새로

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에

서 출생한 아이들이 부모의 이민 신

분에 따라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이민

자뿐 아니라, 임시 관광, 취업, 학생

비자로 입국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원에서 행정

명령이 용인될 경우,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태

어난 시민권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

지 않는다.

캠벨 검찰총장에 따르면, 이 명령

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15만 명의 신

생아가 시민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들

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고, 성

인이 된 후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로드아일랜드 주 검찰총장 피터

네로나는 “이번 행정명령이 허용된

다면 미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인

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우

려를 표했다. 그는 “시민권을 부정

당한 아이들은 미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구축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를 중심으

로 뉴잉글랜드 지역 대부분의 주가

참여했다. 뉴햄프셔 주를 제외한 뉴

잉글랜드 전역의 검찰총장들이 소송

에 동참한 가운데, 캠벨 총장은 매사

추세츠의 강력한 이민자 보호 정책

과 독립적인 사법부를 강조하며 "법

적 싸움에 있어 가장 적합한 주"라고

평가했다.

이 행정명령은 1868년 제정된 헌

법 14조 수정안의 출생지 시민권 조

항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노

예 해방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

며, 이후로도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

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해석이

유지돼 왔다.

헌법학자들은100여년 이상의 판

례들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

령의 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한편 민권 운동가들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을

거스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

령에 소송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시민 자유 연합(ACLU)의

나우린 샤 부국장은 "이 명령은 불법

이민자의 신생아를 비롯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생아의 시민권을 박탈하

게 되며, 200년동안 지켜왔던 수정헌

법 14조를 완전 위반하는 정책”이

라고 비판하고 "많은 예비 부모들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태

어난 후 직면할 불확실성에 두려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 시장 미셸 우는 자신의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를 강력

히 비판했다. 우 시장은 “출생 시민

권 덕분에 내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

었다”며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이 나라를 자신의 국가로 사랑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

간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가치

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모라 힐리 역

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출생지

시민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실시된

서폭대/ 보스톤글로브 설문조사에

서 매사추세츠 유권자의 66%가 출

생지 시민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

했으며 단 28%만 찬성 의견을 제시

했다. 

이민자 단체들 역시 소송에 동참

하며 대응에 나섰다. 보스턴 소재 인

권 변호사 단체와 브라질인 노동자

센터는 이민자 가족을 대변해 별도

의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이

번 조치가 “가족과 커뮤니티에 갑

작스럽게 던져진 위협”이라며 철회

를 요구했다.

라 콜라보라티바의 글래디스 베가

대표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

를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민자 커

뮤니티는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살아

가는데, 이번 조치가 더 큰 혼란과 공

포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이

번 소송을 “급진 좌파들의 저항”

이라고 비판하며 “대다수 미국인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

령이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

안 출생지 시민권 폐지와 대규모 이

민자 추방을 포함한 이민정책 변화

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

치는 그 공약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적 논란과 사회적 반

발 속에서 이 행정명령의 최종 운명

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 소

송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깊

은 분열과 긴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행정명령, 취업과 학생비자도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안해 
수정 헌법 14조 위헌 논란, 박탈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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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 힐리 주지사 620억달러 예산안,
교육과 대중교통에 투자증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 모라 힐리

는 2025년 1월 22일, 총 620억 달러 규

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

은 교통,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

MBTA 자금 지원: 힐리 주지사는

백만장자세로 발생한 수익 중 12억

달러 이상을 MBTA에 직접 할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개

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세법 개정:

사탕에 대한 세일즈텍스 부과: 현

재 매사추세츠에서는 사탕이 세일

즈텍스 면제 품목이지만, 힐리 주지

사는 사탕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세일즈텍스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

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5백만 달러

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으며, 청

소년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

석된다.

자선 기부 공제 한도 설정: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자선 기부 공

제에 대해 개인 납세자는 최대 5천달

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1만달

러로 한도를 설정하여 약 1억 6천 4

백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보건 분야 조정:

병원 통합 및 폐쇄: 이용률이 낮은

병원들의 통합을 통해 약 3천1백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정신 건강 케이스 워커 감축: 주

전역에서 약 170명의 정신 건강 케이

스 워커를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 투자:

조기 문해력 프로그램 확대: 힐리

주지사는 '리터러시 론치(Literacy

Launch)' 이니셔티브를 통해 3세부

터 3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

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2

천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고강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추

가로 2천5백만 달러를 할당하여,

2025-26 학년도 말까지 약 1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다.

K-12 교육 지원: 백만장자세 수

익 중 2억 2천 5백만 달러를 K-12 학

교에 투자하여, 총 7억 3천만 달러의

교육 지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편적 무상 급식 유지: 모든 학생

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

다.

주택 및 쉘터 지원 축소:

주거 지원 프로그램 조정: 퇴거 등

주거 위기 가정에 긴급히 지원하는

RAFT프로그램의 가족당 최대 지

원 금액을 12개월 기준 7,000달러에

서 24개월 기준 7,000달러로 변경하

여 약 4천만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

긴급 쉘터 시스템 예산 유지: 긴급

쉘터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이전과

동일한 3억 2천5백만 달러로 유지하

되, 향후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

을 인정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주

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교

통, 교육, 보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는 차치하고 관

광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교환 비자 등 임시 비자를 소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도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 반대해 안드레

아 캠벨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주가 즉각  위헌 소

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적 분

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명

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

분 신청도 제출했다. 

캠벨 검찰총장 등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내에 탄생

한 자녀들이 차등적 신분을 부

여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들 신생아는 여권 발급이 불가

능하며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이들은 세계 어

떤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계는 한국의 국적을

선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

문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송은 보스톤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은 2월 19일부터 발효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혼

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

면, 원정출산 등의 잡음은 대법

원 결론 때까지 사라지게 될 전

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최종

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구축

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단독으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서폭대 헌법학자 르네

랜더스 교수는 “헌법의 의미를

변경하려면  헌법 수정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최소 영주권자여야 출생 자녀 시민권?
폐지 여부 보스톤 법원 손에
▶▶1면에 이어서

대중교통, 교육 외 분야의 예산 감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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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모집문의

617.254.4654

보스턴 발레, 미코 니시넨의 '백조의 호수' 2월 말 공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

스턴 발레가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의 연출

로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

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에서 총 17회

열린다.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

해 “백조의 호수는 클래식 발레를 완벽히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스토리와 정서적 깊이, 그리고 대립

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오늘날 관객들에게

이 불멸의 명작이 가진 시의성과 아름다움

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백조의 호수는 1877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율리우스 라이징거의 안무로 초

연됐다. 당시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

만, 1895년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바 이바노

프의 안무로 재탄생하며 지금의 형태를 갖

췄다. 이때 작품에 사용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발레 역사에서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레바 이바노프가 안무한 2막의 백조

군무는 고전 발레 역사상 가장 우아한 장면

으로 꼽힌다. 보스턴 발레는 이번 공연을 통

해 이 명작의 깊이와 스펙터클을 새롭게 해

석한다. 보스턴 글로브는 보스턴 발레의 백

조의 호수에 대해 “발레단의 폭넓은 기량

과 역량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고 평한 바 있다.

작품은 서막에서 악역 로스바트가 저주

를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한 여

성을 백조로 변하게 만들고, 이 여성이 바로

주인공 오데트다. 시그프리드 왕자의 엄마

는 그가 주최하는 성년식 무도회에서 반드

시 신부를 골라야 한다고 그에게 알린다. 그

는 머리를 식힐 겸 사냥을 나갔다 호숫가에

서 오데트를 만난다. 시그프리드 왕자는 영

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하지만 3막에서 무도회에 로스바트와 그

의 딸 오딜이 등장한다. 마법으로 오데트처

럼 꾸몄고 시그프리드 왕자는 변장한 오데

트로 생각해 오딜을 신부로 고르게 된다. 이

로 인해 그의 맹세를 깨게 된다. 마지막 4막

의 결말은 발레단마다 다르다. 보스톤발레

의 결말은 헤피엔딩일지 아니면 세드엔딩

일지 독자가 상상해볼 수 있다.

이번 연출에서 니시넨은 로버트 페르지

올라가 디자인한 고딕 후기와 르네상스 초

기를 반영한 세트와 의상을 통해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조명은 마크 스탠

리, 프로젝션은 셰이건 맥케이가 맡아 섬세

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음악은 보스턴 발레 오케스트라가 맡는

다. 미샤 산토라 음악감독과 부지휘자 알리

사 왕의 지휘 아래, 뉴잉글랜드에서 두 번째

로 큰 이 오케스트라는 차이코프스키의 위

대한 작품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백조

의 호수 공연 시간은 약 2시간 35분이며, 1회

인터미션이 포함된다.

공연은 보스턴 시내의 시민 오페라 하우

스(539 Washington St, Boston, MA 02111)

에서 열린다. 주요 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2월 28일 오후 7시 30분

3월 1일 오후 1시 30분 및 7시 30분

3월 2일 오후 1시 30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 및 오후 공연

티켓 가격은 25달러부터 시작하며, 자세

한 정보는 보스턴 발레 공식 웹사이트

(bostonballet.org) 또는 전화(617.695.6955)

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클래식 발레의 진수, 로맨스와 음악이 빚어내는 걸작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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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식료품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

해 많은 노인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

워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료품과 의료비

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경우, 연

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을 자

격이 될 수 있습니다.

<Q1> 식료품 쇼핑을 위한 현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노인 중 절반 정도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

gram)은 가장 규모가 큰 연방정부 식량 지

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

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식료

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제공합니

다.

신청 가구는 총소득과 순소득 제한선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의 월 총소득은 약 $2,215를, 순소득은 $1,704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은 가구당

$2,750 이하이어야 하지만 구성원 중 한 명

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총소득 기준을 충족

하지 않아도 되며, 자산 한도는 $4,250로 증

가합니다. 이 한도액는 매년 갱신됩니다.

SNAP는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거주하

고 있는 주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각 주별

로 신청 절차, 자격 기준, 혜택 분배 방식을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과 같

은 주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소득 제한선을

적용하므로 수혜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해 볼만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헤자격이 있는 노인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신청을 안해서 이 좋은 혜택을 놓치고 있습

니다. 자격이 되는지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

랍니다.

<Q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를 모

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그룹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SSI(Sup-

plemental Security Income, 기초 생활비 보

조 프로그램)를 받는 경우, 자동으로 완전

메디케이드(full Medicaid) 자격이 주어집

니다. SSI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는 않지

만 노인 메디케이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주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주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

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의 월

소득이 $2,432 이하일 경우 수혜자격이 주어

지며, 자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워싱

턴 주에서는 월 소득 및 자산 제한선이 SSI

와 동일하여 부부의 경우 $1,450 이하의 월

소득과 $3,000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만 노인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완전 메디케이드 자격이 승

인되면, 각 주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파

트 B 월 보험료(필요한 경우, 파트 A와 B 월

보험료 둘다)를 대신 지불합니다. 메디케이

드는 메디케어 비용(공제액, 본인부담금, 공

동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해 주기도 하며, 메

디케어 처방약 비용 지원 프로그램인 엑스

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이 자동으로 주

어집니다. 이 외에도, 메디케이드는 메디케

어가 커버하지 않는 장기 요양, 안경, 보청

기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했을 때 노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었

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도

움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노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이 될 정도

의 저소득층은 아니나 여전히 메디케어 비

용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메디케어 세이빙

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을 통해 부분적 메디케이드(partia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P

는 주 메디케이드가 지원하며, 메디케이드

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 메디케어 비용(월 보험료만, 또

는 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둘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SP 승인을 받으면

Extra Help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MSP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와 수

준이 달라집니다. 연방 기준에 따르면, 개인

월 소득이 $1,780 이하이고 자산이 $9,430 이

하면 수혜자격이 될 수 있고, 부부의 경우는

월 소득이 $2,399 이하, 자산이 $14,130 이하

면 수혜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MSP 자격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즉, 뉴욕 주에서는

개인 월 소득이 $2,445 이하 혹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3,298 이하면 수혜자격이 주어지

며, 자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MSP는 재정적 지원을 할

뿐, 치과, 안과, 보청기 등의 추가 보장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

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하세요.

참고: 노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

스 프로그램(MSP), SNAP에서 일반적으

로 기본 거주지(본인이 거주하는 집)와 교

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한 대는 자산

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방

법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한국어) 1-800-582-4259, 

이메일: askNAPCA@na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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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주식시장은 57이나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며 23% 상승했다. 2023년

에는 24%로 상승했다.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은 1997년과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이

런 이유로 올해 백만장자가 무수히 탄생

(Americans are really, really bullish on

stocks, Gunjan Banerji, WSJ, Sept. 3, 2024)

했다. 재정칼럼 800편 이상을 발행하며 주

식 투자의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

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돈이 주식시장

이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주

식시장의 수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주위에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는 투자자를 자주 접한다. 나만 손해를 보

는 것 같아 주식 투자에 귀를 기울인다. 주

식시장의 움직임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다. 주식시장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물가

안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여러 곳의 전

쟁과 분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시장

이 급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반면

새로운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줄이

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는 여러 규제를 완

화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은 주

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주식시장

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1977-1990) 운영했다. 그 기간 마

젤란은 2,700% 이상 상승했고 1990년에 46

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PBS Frontline 에

서 대담한 내용을 요약하면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10% 이상 하락은

2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약 6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폭락한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

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에게 피텔리티

에서 조사한 내용 하나를 소개한다. 198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식시장(S&P

500)에 $10,000을 투자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1,082,309로 불어난다. 같

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

했던 단 5일 동안 나의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다면 불어난 돈은 $671,051로 줄어든다.

상승했던 10일 동안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483,336으로 절반 보다 적어진다. 미래를

예측하는 어느 전문가가 상승했던 5일 그

리고 10일 언제인지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참고로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50일 동안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불어난 돈은 단 $76,104에 불과하다.

주식시장 투자에는 그때 그 시점에 항상

염려(It’s always something)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전쟁,

한국전쟁, 등이 있었고 12번 이상의 침체

기(Recession), 오일 파동, 등이 있었지만

다우 존스는 66에서 11,497로 상승했다. 21

세기는 금융위기도 경험하고 미국 신용등

급 하락, 3번의 경기 침체, 2번의 50% 이상

폭락, 전 세계를 폐쇄한 팬데믹을 경험했

지만, 다우 존스는 40,000 이상으로 상승했

다. 

부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

지고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회란 생각하며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투자할 자금도 많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지난 10년 주식시장은 연평균은 13.3%

이다. 투자한 원금이 $10,000이었다면 약

$35,000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미래의 주

식시장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

만, 오랜 역사는 우리에게 기준치를 제시

한다. 오랜 기간 주식투자수익률은 분명

물가 상승보다는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래

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시점에 의해서 투

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며 투자

하는 것이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독자

여러분은 물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투

자의 필요성을 알려주어 우리 모두 백만장

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0)

새해와 낙관적인 마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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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24년은 푸른색이고 용띠라 했

다. 푸른 용이며 청룡이 되는 거다. 지난해

에도 많이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이름만 들

어도 떠오를 사람들이 많다. 알랭드롱이 그

중 한사람인데,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기억

에 깊다. 영화를 직접 영화관에서 본적은 없

다. 영화를 보기엔 아직 미성년자였으니 말

이다. 그러나 중학교적 선생님이 지루한 자

습시간에 ‘영화이야기’로 들려주셨다.

선생님은 변사가 되었던 거다.

한참 세월이 지났다. 비디오 테입을 구해

서 영화를 보긴 봤다. 선생님이 이야기 해

줬던 그 영화를 말이다. 푸른바다와 내리쬐

던 태양과 주인공이 입었던 흰색셔츠가 기

억에 남아있다. 지난해에 알랑드롱이 세상

을 등졌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 하던가. 한국가수 김

민기 역시 세상을 떠났다. 김민기는 친숙한

이름인데, 가요 아침이슬의 작사/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노래중 하나다.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노래는 시작한다. 

보라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누구의 앞길

에서 환히 비치나눈부신 선조의 얼 속에고

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우

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김민기, 내나라 내조국 가사 중에서)

설날이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2025년은 을사년 뱀의 해이며, 뱀은 역시 같

은 푸른색을 띤 청사靑蛇가 되는 거다. 푸

른색은 하늘색이면서 바다색깔이다. 

을사년엔 유난히 기억나는 것도 많다. 조

선시대 을묘사화가 그것이고, 구한말 을사

조약(늑약)이 그러하다. 1965년 한일협정도

있다. 모두 반갑지 않은 일들이다. 

태양은 붉은 데, 바다는 푸르다. 태양 빛

엔 뜨겁고 가슴 뜨겁게 끓어 오르는 거다.

그러나 푸른 바다색깔엔 오줌 마려운듯 서

늘하다. 아니 오히려 출렁인다 했야겠다.

부디 넘실대는 융성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

다. 올 을사년은 달랐으면 해서 말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밥에 누이시며 (시편

23:2)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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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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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두나미스 가족의 밤"에 참석하고… 

한담객설閑談客說: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지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오후 6시

Flushing Northern Blvd 소재의 ‘삼수갑

산2’ 연회장에서 주최 두나미스 신학대학

교(총장 최영식 목사/학장 김희복 목사), 두

나미스 총동문회(회장 대행 문종희 목사)

‘제4회 두나미스 가족의 밤’이 있었다. 한

미두나미스예수교장로회 교단 뉴욕뉴저지

노회(노회장 김희복 목사), 두나미스 신학대

학교 선, 후배 및 재학생, 월드 두나미스 선

교합창단, 두나미스 맨하탄선포외침전도팀

, 미국 50주 선포외침전도팀, 그 외 교수들과

가족들 40여 명이 함께 모여 1부는 예배, 2부

는 신년하례, 3부는 친교 및 경품추첨의 순

서로 이어졌다. 

예배 시작의 1부 순서의 사회는 이광선 찬

양사역자(월드 두나미스 선교합창단 지휘

자)가 맡았으며, 대표 기도는 이도열 목사,

특송은 ‘월드 두나미스 선교합창단’ , 성

경봉독(삼상 7:12)은 김민정 전도사, 말씀선

포(에벤에셀의 하나님)는 김상근 목사(교수

)가 말씀을 전했다. 헌금특주는 ‘두나미스

에어로폰연주팀’ 헌금기도는 조대원 목사

, 마침찬송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1부 순서를 마쳤다.

신년하례 2부 순서의 사회는 김희복 목사

(학장)가 맡았고, 인도는 두나미스 총동문

대행 문종희 목사가 맡았다. “동해물과 백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시작으로 미국가

“O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ly

light, What so proudly” 우리의 조국 대한

민국의 작금의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을 생

각하며 부르는 애국가는 모두의 마음을 뭉

클하게 했다. 또한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

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에 사는 이

민자로 만감이 교차하며 대한민국도 미국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우리 모두의 기도 밖

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었다. 시무기도는 최정애 강도사, 특송은 이

광선 찬양사역자, 신년사 및 환영인사 문종

희 목사, 축사에는 김경열 목사(교수), 전광

성 목사(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인도자의

광고가 있었으며, 식사기도는 송영희 목사

가 맡았다. 

친교 및 경품추첨의 3부의 시간이 시작되

었다. 알록달록 포장된 선물들 무엇이 들어

있을까. 궁금증이 일었다. 나에게까지 차례

가 오려나 싶었다. 두나미스 총동문 회장 대

행 문종희 목사의 자연스럽고 즐거움을 선

사하는 모습이 이번 ‘제4회 두나미스 가족

의 밤’에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때로는 숨

은 자신의 달란트들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끄집어 내지 못하고 묵혀두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다. 재치 있게 그리고 푸근하게

순서를 이끌어가는 선배인 문 목사를 보면

서 큰 박수로 응원을 했다. 

‘선물’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가 싶

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맨하탄외침선포전도

에서 큰 십자가를 들고 맨해튼 34 St, Penn

Station을 시작으로  42St, Times Square까

지 행진하는 김규석 전도사와 사모 그리고

예쁜 딸 선옥(3살)이가 함께 참석했다. 번호

를 추첨해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세살의 선

옥이가 선물을 가지러 나왔다. 어찌나 그리

예쁘던지 ‘제4회 두나미스 가족의 밤’의

보석이었다. 까만 눈동자의 선옥의 눈을 보

면 절로 감탄이 나오고 말았다. 모두에게 기

쁨을 안겨주었다.

혹여 선물을 못 받는 이가 있을까 싶어 준

비하며 수고한 ‘두나미스 총동문회’ 임원

들이 큰 Pepper Towel 한 두루마리씩 선물

로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었다. 다행히도 번

호 14번을 갖고 있었는데, 호명이 된 것이 아

닌가. 기분 좋은 ‘선물’ 하나와 두루마리

큰 페퍼 타올을 선물로 받아왔다. 모두가 환

한 웃음으로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서로의 또다른 모습들을 만나며 행복해하고

서로 선.후배에게 격려하며 교수님들과 목

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3부 친교 및 경품추첨 시간을 마무리

하며 한삼현 목사(교수)의 마침 기도로 ‘제

4회 두나미스 가족의 밤’이 막을 내렸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

17



18 The Boston Korea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칼럼

강직성척추염은 염증이 발생해 척추 마디가

굳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척추 아랫부분인 천골

과 골반이 연결된 천장관절에서 시작해 심한

경우 관절과 관절이 붙어 척추 전체가 대나무

처럼 통뼈가 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조조강직

이다.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아침에 일어났

을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들고 골반 부위 통

증이 서서히 발생한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정형외과를 가요. 엑

스레이를 찍어보지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

다. 염증이 생긴 곳은 그보다 밑인 천장관절이

니까요. 병원에선 허리가 삔 것 같다며 진통제

랑 소염제 정도를 처방해주지만, 약을 먹을 때

잠시 나아지다가도 다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

다.” 송 교수는 “초기에 진단을 하지 못해 병

이 진행되는 걸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증의 강도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는 점도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는 요

인이다.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크게 생

각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다.

특히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 추간판탈출증(

일명 디스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강직성척추염과 디스크의 허리 통증은 양

상이 정반대다. 강직성척추염은 아침에 허리

통증이 있다가 활동을 하면 나아진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든다. 반면 디스크는

허리를 쓰는 활동을 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

팔다리 등이 저리는 방사통이 함께 오는 디스

크와 달리, 강직성척추염은 방사통이 없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강직성척추염은 허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위의 증상도 동반한다.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약 30%는 눈의 포도막염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

다. 소장‧대장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피

부에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류마

티스학회의 앞선 조사를 보면,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25.1%는 우울감·무력감을 호소했고,

5%는 우울장애로 진단받았다.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우울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안팎 높

다는 뜻이다.

강직성척추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 그래서 완치의 개념이 없다. 대한

류마티스학회장(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

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교수)는 “한번

발생하면 평생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는 식으로 치료한다”고 말했다. 허리

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 송 교수는 “수영‧배구가 강직성척추염

에 특히 좋은 운동”이라며 “허리 근육을 강

화해야 염증이 생겨도 척추가 딱딱하게 굳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연은 필수다. 담배는

염증을 악화하고, 강직성척추염 약에 대한 내

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건강 해치는 주범 스트레스,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요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강직성 척추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척추 마디에 염증

이 발생해 굳는 자가면역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류

마티스내과 송 정수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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